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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충청도 방언은 방언권 구획상 중부 방언의 한 하위 방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이는 행정구역상의 구분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충
청남북도에 속한 전 지역의 언어를 독자적인 하나의 방언권으로 묶기
는 어렵다. 충청도 방언에 해서는 도수희(1963, 1965)와 김형규
(1972)에 이르러 독자적인 방언권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
시되었고 그 전까지는 경기 혹은 중선 방언(中鮮方言)의 하위 방언으
로만 설정되었다. 충청도 방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음운, 형태, 
문법, 어휘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지역
상 표준어의 기반이 되는 중부 지역에 속해 있어 표준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언 연구의 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았고 그
로 인해 이 지역 방언 연구는 기타 방언에 비해 활발한 편이 아니다
(방언연구회 2001: 344~349).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는 그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인접 방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여기에 중앙어로부터
의 언어적 차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충북 방언과 인
접 방언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충북방언’이라는 용어 자체도 
명확한 개념 규정 없이 연구자들의 기호에 따라 ‘충북방언’, ‘충북 지
역어’, ‘충청북도 방언’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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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뿐만 아니라 개념도 불분명해 ‘충북 방언’이라 하면 충청북도 지역
에서 사용하는 중부 방언의 하위 방언 정도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박
경래 2003:21). 
해방 이후 충청북도 지역의 방언을 연구한 선행 연구 성과를 간략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 던 것과 같이 충청 
방언권을 인정하려는 도수희(1963, 1987)와 김형규(1972, 1974)의 
연구가 있지만 이는 체계적인 방언조사에 기반했다기보다는 행정구역
을 기준으로 나눈 편의상의 방언구획이라 할 수 있다. 1970년  이
후는 방언권 중심으로 충청북도 방언을 보조적 자료로 다루고자 한 
최학근(19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등의 방언 자료집이 출간
되었다. 1980년  초 김충희(1984,1985)등은 충북 방언의 하위방언
권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이어서 충청북도 지역에 
한 본격적인 방언조사를 시작하여 충북 방언에 해 언어지리학적
으로 접근한 결과가 김충희(1990,1992)이며 박경래(1992, 1998)은 
충북방언의 음운체계와 문법적 특징 그리고 하위 방언구획에 하여 
개략적으로 논의하 다. 또 충북방언의 하위 개별방언에 한 논의는 
박명순(1975), 박경래(1984)이래로 조항근(1986), 박경래(1993) 등
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제천, 단양, 동, 괴산 지역 등의 음운현
상 및 문법적 특징을 기술하고 규칙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러한 공시적인 연구와 달리 전철웅(1998)은 충북방언을 통시적인 관
점에서 살펴보았다(박경래 2003).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의 하위 행정구역에 속하는 괴산군의 지역어
에 한 연구는 사실상 괴산방언의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을 밝힌 박경
래(1984), 괴산 지역의 움라우트를 다룬 김태 (1986)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충청북도 지역을 상으로 하는 
연구 또는 단순 조사에서도 그 구체적인 지역은 보은, 청주, 충주, 제
천 등을 중심으로 한 경우가 많다. 충청북도 북동부에 위치한 괴산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과거에는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 아니었
지만, 경상북도 문경 지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조건 및 교통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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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활성화와 더불어 방언의 접촉 지역으로서 경북방언의 전파를 기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이 지역어를 주시해야 할 필요성
이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충청북도 괴산군 지역어의 음운현상, 
그 중에서도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
화를 상으로 방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
며, 이를 박경래(1984)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30여년이 흐른 지금 그 
지역의 언어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나
아가 이 지역에 미친 경북방언의 향력 또한 살필 것이다. 글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방언조사 지역인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
면 외령리에 해 개괄하고 방언조사 목적 및 절차에 해 구체적으
로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음운현상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
과에 해 논의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
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화가 그 상이 된다. 4장 결론에서는 논의
된 사항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나아가야 할 
점 등을 언급할 것이다.
Ⅱ. 조사지역의 배경과 조사방법
1. 조사지역의 배경1)
충청북도 괴산군은 1읍 10면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이다(<그림
1>). 1979년 괴산면이 읍으로 승격하고 2003년 본래 괴산군에 포함
되어 있었던 증평읍, 도안면이 증평군으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행정구
역 체제를 갖추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에 의하면 청천을 제
외한 괴산, 연풍, 청안지역은 원래 백제의 역이었다가, 고구려의 
역에 들어간 후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 신라에 통합되었다. 삼국이 
1)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goe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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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충돌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삼국의 전장이 되기도 했다. 고려 성
종 14년(995) 지방제도 정비 후에 괴산은 충주, 청주 등 13주 45현
으로 구성된 중원도(中原道)에 속했으며 조선 초기에 이르러 괴산 지
역은 충청도(忠淸道)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체로 충청좌도(忠
淸左道)에 속하 다. 괴산군은 조선 태종 3년 (1403)에 지괴천사(知
槐州事)로 승격되었다가 同 13년 (1413) 10월 15일 괴산군(槐山郡)
이라 하 다. 그 후 조선말까지 괴산군, 연풍현, 청안현과 충주, 청주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괴산 지역은 일제 강점 후에 1910년 9월 3일 
단행된 지방관제 제정으로 오늘날과 같은 편제를 지니게 되었으며, 
1914년 3월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하여 괴산, 연풍, 청안이 합하여 괴
산군으로 편제되었다.  
괴산군 중에서도 방언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충청북도 괴산군 불
정면 외령리이다(<그림 2>). 불정면은 괴산군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12개 법정리와 27개 행정리동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북으로는 가래산
정을 경계로 충주시와 접하고, 서로는 음성군 소이면, 동으로는 한강
지류인 달천강을 사이로 감물면과 남으로는 괴산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인구는 3,272명으로 현재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1. 충청북도2)> 
2) 구글 이미지(http://image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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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충청북도 괴산군 지역어의 음운현상, 
그 중에서도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
화를 상으로 방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
며, 이를 박경래(1984)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30여년이 흐른 지금 그 
지역의 언어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나
아가 이 지역에 미친 경북방언의 향력 또한 살필 것이다. 글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방언조사 지역인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
면 외령리에 해 개괄하고 방언조사 목적 및 절차에 해 구체적으
로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음운현상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
과에 해 논의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
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화가 그 상이 된다. 4장 결론에서는 논의
된 사항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나아가야 할 
점 등을 언급할 것이다.
Ⅱ. 조사지역의 배경과 조사방법
1. 조사지역의 배경1)
충청북도 괴산군은 1읍 10면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이다(<그림
1>). 1979년 괴산면이 읍으로 승격하고 2003년 본래 괴산군에 포함
되어 있었던 증평읍, 도안면이 증평군으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행정구
역 체제를 갖추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에 의하면 청천을 제
외한 괴산, 연풍, 청안지역은 원래 백제의 역이었다가, 고구려의 
역에 들어간 후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 신라에 통합되었다. 삼국이 
1)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goe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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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충돌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삼국의 전장이 되기도 했다. 고려 성
종 14년(995) 지방제도 정비 후에 괴산은 충주, 청주 등 13주 45현
으로 구성된 중원도(中原道)에 속했으며 조선 초기에 이르러 괴산 지
역은 충청도(忠淸道)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체로 충청좌도(忠
淸左道)에 속하 다. 괴산군은 조선 태종 3년 (1403)에 지괴천사(知
槐州事)로 승격되었다가 同 13년 (1413) 10월 15일 괴산군(槐山郡)
이라 하 다. 그 후 조선말까지 괴산군, 연풍현, 청안현과 충주, 청주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괴산 지역은 일제 강점 후에 1910년 9월 3일 
단행된 지방관제 제정으로 오늘날과 같은 편제를 지니게 되었으며, 
1914년 3월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하여 괴산, 연풍, 청안이 합하여 괴
산군으로 편제되었다.  
괴산군 중에서도 방언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충청북도 괴산군 불
정면 외령리이다(<그림 2>). 불정면은 괴산군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12개 법정리와 27개 행정리동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북으로는 가래산
정을 경계로 충주시와 접하고, 서로는 음성군 소이면, 동으로는 한강
지류인 달천강을 사이로 감물면과 남으로는 괴산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인구는 3,272명으로 현재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1. 충청북도2)> 
2) 구글 이미지(http://image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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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3)>
2. 조사절차에 대한 보고
이 절에서는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서 실시한 방언조사 
전반의 조사계획, 일정, 조사목적, 조사장소, 조사내용, 제보자, 질문
지 등에 관한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1) 조사계획과 일정
조사는 2011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되었다. 7월 
17일 오후 조사 지역에 도착해 제보자를 만나뵙고 조사 목적 및 진
행 방법 등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린 후 동의를 얻어 두 시간 가량 조
사를 진행하고, 다음날 오전 다시 조사를 계속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3) 네이버 지도(http://map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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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이어서 18일 오전에 세 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하여 준비해간 
질문에 하여 첫 전체 조사를 마쳤다. 오후에는 옆 마을(불정면 삼
방리)에 거주하는 다른 제보자를 만나뵙게 되어, 이 제보자를 상으
로 첫 조사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 중심으로 두 시간 가량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언조사를 마쳤다. 방언조사의 전체 
과정은 준비해 간 녹음기에 모두 녹음하여, 후에 응답형을 다시 듣고 
정리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다.
방언조사 전에 2-3주간 조사 주제와 질문 항목을 선정하고 질문지
를 준비하 다. 조사 주제는 괴산 지역어의 음운현상으로, 크게 움라
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화로 나뉜다. 이와 
함께 조사 지역에 관한 자연지리, 인문지리적 정보를 얻기 위해 백과
사전, 문헌 자료, 상,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 다. 
또한 괴산 지역어에 관한 선행 연구와 지역어 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충청북도 방언에 관한 사전 학습을 하 다. 제보자 선정 과정 및 질
문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서술할 것이다. 
(2) 조사목적
괴산 지역어의 음운현상을 주제로 하는 이 방언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지역을 상으로 1980년  초반 실시된 선
행연구인 박경래(1984)의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30여년이 흐른 
현재 같은 지역의 음운현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박경래(1984)에서는 이 지역에 한 세 별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
에 크게 제보자 집단을 노년층(G1, 70  이상), 청년층(G2, 30  이
하)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 다. 또한 움라우트, 자음군 단순화 등의 
음운현상 조사 결과에서 50 는 이 두 집단의 중간에 있는 연령층으
로서, 세 를 가르는 경계가 되는 연령층이었다. 본 연구에서 상으
로 하는 제보자 두 명은 각각 81세, 75세로, 박경래(1984)의 연구 
진행 당시 50 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두 세  간 경계에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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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3)>
2. 조사절차에 대한 보고
이 절에서는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서 실시한 방언조사 
전반의 조사계획, 일정, 조사목적, 조사장소, 조사내용, 제보자, 질문
지 등에 관한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1) 조사계획과 일정
조사는 2011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되었다. 7월 
17일 오후 조사 지역에 도착해 제보자를 만나뵙고 조사 목적 및 진
행 방법 등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린 후 동의를 얻어 두 시간 가량 조
사를 진행하고, 다음날 오전 다시 조사를 계속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3) 네이버 지도(http://map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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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이어서 18일 오전에 세 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하여 준비해간 
질문에 하여 첫 전체 조사를 마쳤다. 오후에는 옆 마을(불정면 삼
방리)에 거주하는 다른 제보자를 만나뵙게 되어, 이 제보자를 상으
로 첫 조사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 중심으로 두 시간 가량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언조사를 마쳤다. 방언조사의 전체 
과정은 준비해 간 녹음기에 모두 녹음하여, 후에 응답형을 다시 듣고 
정리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다.
방언조사 전에 2-3주간 조사 주제와 질문 항목을 선정하고 질문지
를 준비하 다. 조사 주제는 괴산 지역어의 음운현상으로, 크게 움라
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화로 나뉜다. 이와 
함께 조사 지역에 관한 자연지리, 인문지리적 정보를 얻기 위해 백과
사전, 문헌 자료, 상,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 다. 
또한 괴산 지역어에 관한 선행 연구와 지역어 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충청북도 방언에 관한 사전 학습을 하 다. 제보자 선정 과정 및 질
문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서술할 것이다. 
(2) 조사목적
괴산 지역어의 음운현상을 주제로 하는 이 방언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지역을 상으로 1980년  초반 실시된 선
행연구인 박경래(1984)의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30여년이 흐른 
현재 같은 지역의 음운현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박경래(1984)에서는 이 지역에 한 세 별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
에 크게 제보자 집단을 노년층(G1, 70  이상), 청년층(G2, 30  이
하)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 다. 또한 움라우트, 자음군 단순화 등의 
음운현상 조사 결과에서 50 는 이 두 집단의 중간에 있는 연령층으
로서, 세 를 가르는 경계가 되는 연령층이었다. 본 연구에서 상으
로 하는 제보자 두 명은 각각 81세, 75세로, 박경래(1984)의 연구 
진행 당시 50 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두 세  간 경계에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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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 집단의 특징을 고루 지니고 있었던 연령층이, 현재 노년층이 
되어 어떤 방향으로 언어적 특질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데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지역에 전파된 경북방언의 향력을 살피는 것
이다. 충북 괴산 지역은 경상북도와 인접지역으로서, 교통과 통혼 등
에 의해 경북방언의 언어적 특징이 전파될 확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
다. 즉 방언접촉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것이다. 이미 박경래(1984)
에서도 특히 청년층(G2)에게서 경북방언의 향력을 엿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30여년이 흐른 지금 과거와 비교해 동남방언의 
전파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언어적 특징
이 다른 특징에 비해 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전파되었는지 살펴보
는 것에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 있다. 
(3) 조사장소
방언조사는 제보자의 집에서 진행하 다.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는
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오후, 두 번째는 오전에 진행하
다.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방해받지 않고 조사를 마칠 수 있
었다.
(4) 조사내용
이 방언조사의 조사 내용은 충북 괴산 지역어의 음운현상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
음군 단순화로 세분화된다. 
(5) 제보자
이 방언조사에서 상으로 한 제보자는 총 세 명인데 제보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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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질문 및 화를 통해 전체 조사를 하 고, 제보자 (나)와는 제
보자 (가)와의 면담에서 보충할 항목 위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
다. 또한 괴산 지역의 용언 활용에 하여 그 지역 출신의 50  남성 
제보자 (다)4)와 짧은 면담을 하 고, 이는 본 연구의 Ⅲ장에서 자음
군 단순화’를 다룰 때에 추가적인 정보가 되었다. 제보자 조사표는 다
음과 같다.
1) 제보자 (가) 
조사자 이름: 김수 , 이현정 조사 장소: 가정집
조사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지통마을
조사 기간: 2011년 7월 17일~2011년 7월 18일
제보자 이름: 이순원(여) 나이: 81세(1931년생)
출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농촌)
거주지: 조사지와 동일 
해당 지역 거주기간: 60여년
학력: 소학교 졸
생업: 농업
선  거주지: 소수면 아성리 부처골
선  생업: 농업
제보자 선정 과정: 화를 한 뒤 제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방
언 조사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함.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사항: 특별한 것은 없음.
조사 내용: 음운현상(전체 조사)
 
4) 제보자(다)는 조사 지역 출신의 53세 남성으로,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부분에 한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 짧게 면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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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 집단의 특징을 고루 지니고 있었던 연령층이, 현재 노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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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특히 청년층(G2)에게서 경북방언의 향력을 엿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30여년이 흐른 지금 과거와 비교해 동남방언의 
전파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언어적 특징
이 다른 특징에 비해 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전파되었는지 살펴보
는 것에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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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오후, 두 번째는 오전에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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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
음군 단순화로 세분화된다. 
(5) 제보자
이 방언조사에서 상으로 한 제보자는 총 세 명인데 제보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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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질문 및 화를 통해 전체 조사를 하 고, 제보자 (나)와는 제
보자 (가)와의 면담에서 보충할 항목 위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
다. 또한 괴산 지역의 용언 활용에 하여 그 지역 출신의 50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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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순화’를 다룰 때에 추가적인 정보가 되었다. 제보자 조사표는 다
음과 같다.
1) 제보자 (가) 
조사자 이름: 김수 , 이현정 조사 장소: 가정집
조사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지통마을
조사 기간: 2011년 7월 17일~2011년 7월 18일
제보자 이름: 이순원(여) 나이: 81세(1931년생)
출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농촌)
거주지: 조사지와 동일 
해당 지역 거주기간: 60여년
학력: 소학교 졸
생업: 농업
선  거주지: 소수면 아성리 부처골
선  생업: 농업
제보자 선정 과정: 화를 한 뒤 제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방
언 조사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함.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사항: 특별한 것은 없음.
조사 내용: 음운현상(전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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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보자 (나)
  
조사자 이름: 김수 , 이현정 조사 장소: 가정집
조사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안촌(농촌)
조사 기간: 2011년 7월 18일




선  거주지: 조사지와 동일
선  생업: 농업
해당 지역 거주기간: 태어나 자랐음
제보자 선정 과정: 제보자의 집을 방문하여 방언 조사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선정함.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사항: 특별한 것은 없음. 
조사 내용: 음운현상 추가 조사(움라우트 항목 전체, 자음교체 항목 
일부, 자음군 단순화 항목 일부) 
(6) 질문지
본 방언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질문지를 준비하 다. 총 질문 개수
는 403개 고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지역어 조사 질문지(2006)》
를 기초로 하 다. 필요에 따라 제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자
료 및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적극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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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운 현상 
이 장에서는 괴산 지역어의 음운 현상에 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언어적 특징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상은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화가 될 것이다. 이 음운현상을 선택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움라우트 현상은 박경래(1984)에서 세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음운현상이었고 노년층(G1)과 청년층(G2)을 가르는 경계가 되는 연
령층은 50 는데, 당시 50 는 현재 80 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 
연령층은 이번 방언조사의 제보자로 표될 수 있다. 따라서 움라우
트 현상을 통해 이 지역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고 생각되어 선정하 다. 다음으로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현상은 단어 말음의 재구조화 현상을 잘 드러내 주는 음운현상의 하
나인데, 이 현상은 박경래(1984)에서 혼란을 보 다. 따라서 30여년
이 흐른 지금 재구조화 현상의 진행 정도와 그 방향을 살피는 것 또
한 이 지역어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마지
막으로 자음군 단순화는 인접지역인 경북방언과의 차이를 보이는 현
상으로 박경래(1984)에서 언급되었으며, 이에 바탕해 방언접촉 혹은 
전파 현상에 관해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었다(박경래 1985). 따
라서 이 현상을 통해 이 지역어에 전파된 경북방언의 향력을 파악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선택하 다.         
1. 움라우트
움라우트란 뒤에 오는 전설모음 ‘이’나 활음 ‘j’의 향을 받아 후설
모음 ‘아, 어, 오, 우, 으’가 각각 전설모음 ‘애, 에, 외, 위, 이’로 바뀌
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괴산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이 
박경래(1984)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다루며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 
까닭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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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보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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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사항: 특별한 것은 없음. 
조사 내용: 음운현상 추가 조사(움라우트 항목 전체, 자음교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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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라우트는 이제까지 여러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 왔으며 특
히 움라우트가 공시적 음운현상인지 통시적 음운현상인지에 한 논
의는 학자마다 그 견해가 다양하다. 이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움라우트를 통시적인 음운현상으로 보는 표적인 견해는 
최명옥(1988)인데, 공시적인 움라우트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밝히
고, 경남방언의 예를 중심으로 현  국어에서 그 조건에 맞는 공시적
인 움라우트는 없다고 보았다. 특히 사동 및 피동 접사를 개별 형태
소로 보지 않고 앞 어간에 결합된 하나의 형태소로 보았기 때문에 사
동 및 피동 접사로 인한 움라우트 역시 통시적이라고 하 던 점이 특
징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견해가 김성규(1987)로서 사동 및 피동 
접사의 생산력을 논하며 이 접사가 앞 어간과 결합되었을 때에 하나
의 형태소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 다. 반 로 공시적인 움라우트를 
인정한 견해는 김완진(1963) 이후 서정목(1981)으로 이어지며 형태
소 내부의 움라우트는 부분 통시적 움라우트, 형태소 경계의 움라
우트는 체로 공시적인 움라우트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 비교 상으로 삼고 있는 박경래(1984)의 경우에는 당시
의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움라우트는 통시
적인 움라우트,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움라우트는 공시적인 움라
우트로 분류하 고 형태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움라우트의 경우에도 
수의적으로 발생하면 공시적인 움라우트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설
정한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움라우트의 동화주는 주격조사 ‘-이’, 
계사 ‘-이-’와 명사화 접미사 ‘-기’, 사동 및 피동접사 ‘-이-, -히
-, -기-’등이다.
박경래(1984)에서는 이에 따라 세  간 차이를 중심으로 움라우트
의 실현양상을 보 다. 노년층(G1, 70  이상)의 경우 많은 어형에서 
움라우트가 실현되고 임의로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에서도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것으로 미루어 공시적인 움라우트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
으며, 청년층(G2, 30  이하)의 경우 공시적인 움라우트 규칙은 상실
되었다고 보았고 그 까닭은 표준어의 향이라고 하 다. 또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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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연령 를 구분하여 움라우트 점수를 낸 결과 50 가 세 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50 를 기준으로 움라우트 
실현 정도가 확연히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보자 두 명의 움라우트 실현 양상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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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화 접사 -이 [돌자비~돌재비](돌잡이)
  
<표1: 움라우트 실  양상>
조사한 항목 비 움라우트 실현 비율은 제보자 (가)의 경우 
10.2%, 제보자 (나)의 경우 25%로 거의 부분의 항목에서 움라우
트를 실현시켰던 1980년 의 고령층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고령층일수록 여성이 움라우트 실현 비율이 높고, 남성이 낮다는 기
존 연구 결과와 달리 여성인 제보자 (가)보다 남성인 제보자 (나)가 
움라우트가 실현된 어형을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는 외부
인과의 접촉 빈도의 차이 등 두 제보자의 개인적인 환경 차이일 가능
성이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 박경래(1984)에 따르면 당시 
60  이하의 연령층부터는 여성의 움라우트 점수가 남성의 움라우트 
점수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했고 그 까닭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말을 
더 우아하게 하려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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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항목 비 움라우트 실현 비율은 제보자 (가)의 경우 
10.2%, 제보자 (나)의 경우 25%로 거의 부분의 항목에서 움라우
트를 실현시켰던 1980년 의 고령층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고령층일수록 여성이 움라우트 실현 비율이 높고, 남성이 낮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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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라우트가 실현된 어형을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는 외부
인과의 접촉 빈도의 차이 등 두 제보자의 개인적인 환경 차이일 가능
성이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 박경래(1984)에 따르면 당시 
60  이하의 연령층부터는 여성의 움라우트 점수가 남성의 움라우트 
점수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했고 그 까닭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말을 
더 우아하게 하려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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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사항목
제보자 (가)
















결론적으로 괴산 지역어의 움라우트는 이제 고령층에서도 자주 쓰
는 일부 어형을 제외하면 그 효력을 잃었고 생산성을 상실한 음운규
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통시적인 음운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2.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교체란 주변 환경에 따라 동일한 기저형을 지니고 있는 형태소라도 
그 음상이 달리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체언과 용언의 어
간말 자음교체를 각각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즉 다양한 어미와의 
결합형을 밝힘으로써 어간의 기저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것이 박
경래(1984)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서술하며 어간의 재구조화(再構
造化)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1) 체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체언의 자음교체 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 38개의 질문항목을 
선정하고 각각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이’와 ‘에’와의 결합형을 살펴
보았다. 응답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밭 바시 바테 바슬~바츨(밭을)
볕 핻벼시 벼테
<표2: 체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조사된 항목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표2. A)는 격조사 
‘이’, ‘에’와 결합할 때 모두 정서법과 같이 첫 음절의 종성이 다음 음
절의 초성으로 재음절화되는 어형들이다. (표2. B)는 정서법과 달리 
‘-이’, ‘-에’와 결합할 때 첫 음절의 종성이 ‘ㅅ, ㅂ, ㄱ’으로 교체되
어 다음 음절로 연결되는 어형들이며, (표2. C)는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그 실현 양상이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는 어형들이다. 
이를 박경래(1984)의 조사결과와 단순히 비교해 보면 노년층(G1)
의 경우 A부류에 현재는 B부류에 포함되어 있는 ‘부엌, 젖, 빚’ 어형
들이 포함되어 있고, B부류는 ‘덫, 헝겊’ 항목만 일치하며, C부류에 
현재 A, B부류로 나누어 분포되어 있는 ‘솥, 밑, 짚, 숯, 팥, 윷, 섶, 
끝’ 어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즉 1984년의 조사결과보다 정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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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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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체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조사된 항목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표2. A)는 격조사 
‘이’, ‘에’와 결합할 때 모두 정서법과 같이 첫 음절의 종성이 다음 음
절의 초성으로 재음절화되는 어형들이다. (표2. B)는 정서법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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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음 음절로 연결되는 어형들이며, (표2. C)는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그 실현 양상이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는 어형들이다. 
이를 박경래(1984)의 조사결과와 단순히 비교해 보면 노년층(G1)
의 경우 A부류에 현재는 B부류에 포함되어 있는 ‘부엌, 젖, 빚’ 어형
들이 포함되어 있고, B부류는 ‘덫, 헝겊’ 항목만 일치하며, C부류에 
현재 A, B부류로 나누어 분포되어 있는 ‘솥, 밑, 짚, 숯, 팥, 윷, 섶, 
끝’ 어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즉 1984년의 조사결과보다 정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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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르거나 ‘ㅅ,ㅂ,ㄱ’ 등으로 명사 말음이 재구조화되는 양상을 보
이는 어형들이 현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B부류에 속하는 
어형들을 보다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가. ㅅ: 꽃(꼬시, 꼬세, 꼬슬), 팥(파시, 파세, 파슨, 파스루), 젖(저시,저
세), 빚(비시, 비세), 덫(더시, 더세, 더스루), 숯(수시, 수세), 윷(유시, 
유세), 옻(오지~오시, 오세), 목젖(목저시, 목저세), 낱(나시, 나세), 숱
(수시, 수세)  
나. ㅂ: 헝겊(흥:거비, 흥:거베), 짚(볃지비, 볃지베, 지벌) 
다. ㄱ: 부엌(붜:기, 붜:게)
위에 밝혀 둔 B부류의 어형들은 명사 말음이 ‘ㅈ, ㅊ, ㅌ’으로 끝나
는 경우에 모두 말음이 ‘ㅅ’으로 재구조화되고, ‘ㅍ’로 끝나는 어형들
은 모두 말음이 ‘ㅂ’로 재구조화되며 ‘ㅋ’의 경우에는 ‘ㄱ’로 재구조화
된다. (1-나)와 (1-다)의 경우 각각 음절말 끝소리 규칙에 따라 명
사 말음이 평폐쇄음화된 형태가 모음 조사와의 결합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재 조사된 결과만으로는 그 근거가 충분
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처격조사 ‘에’와의 
결합에서까지도 평폐쇄음화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 형태가 
괴산 지역에서 기저형으로 굳어졌음을, 즉 재구조화되었음을 의미한
다고 생각된다. 
(1-가)의 경우에 ‘ㅅ’으로 재구조화된 것은 설명을 달리한다. 이는 
이병근(1975), 이기문(1987) 등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중세 
시기에는 현 와 달리 음절말에서 ‘ㅅ’과 ‘ㄷ’이 서로 변별되었으며, 
그 때문에 음절말의 ‘ㅈ, ㅊ’ 등은 당시 ‘ㅅ’으로 중화되었었고 16세기 
이후부터 ‘ㅅ’과 ‘ㄷ’이 서로 섞여 쓰이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다. 현재는 음절말에서 ‘ㅅ’이 발음되지 않고 ‘ㄷ’으로 평폐쇄음
화되어 발음되지만 외래어 표기에서 굿(good), 로켓(roket)등 음절말 
표기를 ‘ㅅ’로 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덧붙여, (1-가)와 같은 어형들이 현재에 보다 공시적으로 많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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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전 연구에서 수의
적인 교체를 하던 어형들인 ‘솥, 밑, 짚, 숯, 팥, 윷, 섶, 끝’의 경우 
‘솥, 밑, 끝’을 제외한 ‘짚, 숯, 팥, 윷, 섶’ 항목이 모두 B부류에 포함
되어 있으며, 본래 정서법을 따르던 ‘부엌, 젖, 빚’의 경우에도 역시 B
부류로 옮겨갔다는 점으로 미루어 명사 말음 ‘ㅈ,ㅊ,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에서 ‘ㅅ’으로 재구조화되는 이 수의적인 현상
이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이는 발음의 편리성 및 단일화를 추구한 결과이며, 이 현상이 과
거에 비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확 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철웅(1998: 233)에서는 충북방언에서 ‘ㅈ’의 비파열화는 
우세한 편이며, 괴산 지역도 그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충북 북동쪽의 끝인 단양과 남쪽의 끝인 동 지역으로 갈수록 세력
이 미약해진다고 하 다.
(2)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는 다음 <표3>에서 보듯이 ‘짖-’을 제외
하고 어간말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박경래(1984)에서는 용언 
어간말 자음교체는 조사된 어형 모두 어간말음을 유지하며, 따라서 
체언의 어간말 자음교체와 달리,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난 어형은 
없다고 하 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짖-’에서 모음어미와 결합
할 때 어간말음이 ‘ㅅ’으로 변형되므로 눈길을 끈다.





얕- 얃꾸 얃찌 야트니까 야터 야트다,야튼
짖- 짇꾸 짇찌 지스믄 지서
높- 놉꾸 놉찌 노프니까 노파도
-싶- 십꾸 십찌 시프니까 시퍼
엮- 역꾸 역찌 여끄니까 여꺼따
<표3: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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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르거나 ‘ㅅ,ㅂ,ㄱ’ 등으로 명사 말음이 재구조화되는 양상을 보
이는 어형들이 현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B부류에 속하는 
어형들을 보다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가. ㅅ: 꽃(꼬시, 꼬세, 꼬슬), 팥(파시, 파세, 파슨, 파스루), 젖(저시,저
세), 빚(비시, 비세), 덫(더시, 더세, 더스루), 숯(수시, 수세), 윷(유시, 
유세), 옻(오지~오시, 오세), 목젖(목저시, 목저세), 낱(나시, 나세), 숱
(수시, 수세)  
나. ㅂ: 헝겊(흥:거비, 흥:거베), 짚(볃지비, 볃지베, 지벌) 
다. ㄱ: 부엌(붜:기, 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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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말음이 ‘ㅂ’로 재구조화되며 ‘ㅋ’의 경우에는 ‘ㄱ’로 재구조화
된다. (1-나)와 (1-다)의 경우 각각 음절말 끝소리 규칙에 따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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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에서까지도 평폐쇄음화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 형태가 
괴산 지역에서 기저형으로 굳어졌음을, 즉 재구조화되었음을 의미한
다고 생각된다. 
(1-가)의 경우에 ‘ㅅ’으로 재구조화된 것은 설명을 달리한다. 이는 
이병근(1975), 이기문(1987) 등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중세 
시기에는 현 와 달리 음절말에서 ‘ㅅ’과 ‘ㄷ’이 서로 변별되었으며, 
그 때문에 음절말의 ‘ㅈ, ㅊ’ 등은 당시 ‘ㅅ’으로 중화되었었고 16세기 
이후부터 ‘ㅅ’과 ‘ㄷ’이 서로 섞여 쓰이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다. 현재는 음절말에서 ‘ㅅ’이 발음되지 않고 ‘ㄷ’으로 평폐쇄음
화되어 발음되지만 외래어 표기에서 굿(good), 로켓(roket)등 음절말 
표기를 ‘ㅅ’로 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덧붙여, (1-가)와 같은 어형들이 현재에 보다 공시적으로 많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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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체를 하던 어형들인 ‘솥, 밑, 짚, 숯, 팥, 윷, 섶, 끝’의 경우 
‘솥, 밑, 끝’을 제외한 ‘짚, 숯, 팥, 윷, 섶’ 항목이 모두 B부류에 포함
되어 있으며, 본래 정서법을 따르던 ‘부엌, 젖, 빚’의 경우에도 역시 B
부류로 옮겨갔다는 점으로 미루어 명사 말음 ‘ㅈ,ㅊ,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에서 ‘ㅅ’으로 재구조화되는 이 수의적인 현상
이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이는 발음의 편리성 및 단일화를 추구한 결과이며, 이 현상이 과
거에 비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확 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철웅(1998: 233)에서는 충북방언에서 ‘ㅈ’의 비파열화는 
우세한 편이며, 괴산 지역도 그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충북 북동쪽의 끝인 단양과 남쪽의 끝인 동 지역으로 갈수록 세력
이 미약해진다고 하 다.
(2)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는 다음 <표3>에서 보듯이 ‘짖-’을 제외
하고 어간말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박경래(1984)에서는 용언 
어간말 자음교체는 조사된 어형 모두 어간말음을 유지하며, 따라서 
체언의 어간말 자음교체와 달리,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난 어형은 
없다고 하 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짖-’에서 모음어미와 결합
할 때 어간말음이 ‘ㅅ’으로 변형되므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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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인접지역
인 경북방언의 향이다. 경북방언에서 ‘짖다’의 활용형은 ‘지익꼬, 지
섣따’ 등이다. ‘짖다’ 어형에 있어서 경북방언이 전파되었다고 할 가능
성이 있다. 두 번째는 체언의 어간말 자음교체와 같이, 어간말음이 
‘ㅈ’인 어형이 모음어미와 결합될 때 어간말음을 ‘ㅅ’으로 교체하는 현
상이 용언에까지 확장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방언자료
집》(1987)에 따르면 용언의 경우 어간말 자음을 ‘ㅈ’ 또는 ‘ㅊ’으로 
가진 어사가 여럿 있으나(예: 갖-, 궂-,꾸짖-, 꽂-, 낮-, 늦- 등), 
이 가운데 ‘꾸짖-’, ‘짖-’에서만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전철웅 
1998: 229). 따라서 두 번째 가능성을 타당하다고 하기에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 근거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유형의 어형들을 위주로 조사를 더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5).
3.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이란 중간에 형태소 범주 기호 이외에 아무런 경계 요소를 
가지지 않는 자음들의 연속체를 말하며, 자음군 단순화란 국어의 음
절말과 음절초에서 하나의 자음만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음절구조
제약 때문에, 자음군에서 특정 자음이 탈락하는 음운 과정을 말한다.
국어에서 자음군을 지닌 체언과 용언은 그 수가 상당히 많다. 또한 
자음군 단순화의 실현 양상은 자음군을 지닌 체언과 용언에 각각 어
떤 어미가 결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방언간 차이도 상당한 편이
다. 여기에서는 괴산 지역어의 자음군 단순화를 체언과 용언으로 나
누어 조사된 항목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앞에서와 같이, 선행연
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더불어 자음군 단순화 현상
을 통해 알 수 있는 경북방언의 향력 또한 다루고자 한다.
5) 국립국어원 편, 《(2009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9)에서도 
‘짖-’을 제외한 어형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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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언의 자음군 단순화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체언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다음 <표
4-1>과 같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격조사 ‘이’와 자음으로 시작하
는 보조사 ‘도’와의 결합을 보았고, 필요에 따라 ‘-을/를’과의 결합형 
등을 추가로 질문하기도 하 다.




삯 품싸기 품싹뚜 품싸근(품삯은)
ㄼ계 여덟 여더리 여덜두





흙 흐기 흑뚜 흐글,흐걸(흙을)
<표4-1: 체언의 자음군 단순화>
박경래(1984)에서는 이 현상에 해 노년층(G1)의 경우 ‘갑씨~가
비(값이)’, ‘넉씨~너기(넋이)’ 등으로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며 청년층
(G2)의 경우 자음군이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가비(값이)’, ‘너기
(넋이)’등으로 고정되었다고 하 다. 
이번 조사에서는 위의 <표4-1>와 같이 ‘ㄳ’계 자음군 ‘넋, 몫, 삯’
은 모두 규칙적으로 어간말에 첫 번째 자음 ‘ㄱ’을 남긴다. ‘ㄼ’계 자
음군은 ‘여덟’ 뿐이지만 ‘ㄹ’을 남기며 주격조사 ‘이’와의 결합에서 ‘ㅂ’
을 탈락시킨다. ‘ㄺ’계 자음군에는 두 번째 자음 ‘ㄱ’을 남기는 ‘칡, 
흙’과 어미의 종류에 따라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는 ‘까닭, 닭’이 있다. 
특이한 사항은 ‘까닭, 닭’의 경우에 그간 충청북도 방언에서 찾아보
기 어려웠던 현상으로 어간말에 ‘ㄹ’이 남는(‘달기, 까달기, 까달두6)’ 
6) ‘까닭이’, ‘까닭도’의 방언형을 재차 확인하 으나 제보자는 확실히 ‘까다기, 
까닥두’보다는 ‘까달기, 까달두’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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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인접지역
인 경북방언의 향이다. 경북방언에서 ‘짖다’의 활용형은 ‘지익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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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인 어형이 모음어미와 결합될 때 어간말음을 ‘ㅅ’으로 교체하는 현
상이 용언에까지 확장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방언자료
집》(1987)에 따르면 용언의 경우 어간말 자음을 ‘ㅈ’ 또는 ‘ㅊ’으로 
가진 어사가 여럿 있으나(예: 갖-, 궂-,꾸짖-, 꽂-, 낮-, 늦- 등), 
이 가운데 ‘꾸짖-’, ‘짖-’에서만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전철웅 
1998: 229). 따라서 두 번째 가능성을 타당하다고 하기에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 근거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유형의 어형들을 위주로 조사를 더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5).
3.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이란 중간에 형태소 범주 기호 이외에 아무런 경계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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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말과 음절초에서 하나의 자음만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음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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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국어원 편, 《(2009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9)에서도 
‘짖-’을 제외한 어형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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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언의 자음군 단순화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체언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다음 <표
4-1>과 같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격조사 ‘이’와 자음으로 시작하
는 보조사 ‘도’와의 결합을 보았고, 필요에 따라 ‘-을/를’과의 결합형 
등을 추가로 질문하기도 하 다.




삯 품싸기 품싹뚜 품싸근(품삯은)
ㄼ계 여덟 여더리 여덜두





흙 흐기 흑뚜 흐글,흐걸(흙을)
<표4-1: 체언의 자음군 단순화>
박경래(1984)에서는 이 현상에 해 노년층(G1)의 경우 ‘갑씨~가
비(값이)’, ‘넉씨~너기(넋이)’ 등으로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며 청년층
(G2)의 경우 자음군이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가비(값이)’, ‘너기
(넋이)’등으로 고정되었다고 하 다. 
이번 조사에서는 위의 <표4-1>와 같이 ‘ㄳ’계 자음군 ‘넋, 몫, 삯’
은 모두 규칙적으로 어간말에 첫 번째 자음 ‘ㄱ’을 남긴다. ‘ㄼ’계 자
음군은 ‘여덟’ 뿐이지만 ‘ㄹ’을 남기며 주격조사 ‘이’와의 결합에서 ‘ㅂ’
을 탈락시킨다. ‘ㄺ’계 자음군에는 두 번째 자음 ‘ㄱ’을 남기는 ‘칡, 
흙’과 어미의 종류에 따라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는 ‘까닭, 닭’이 있다. 
특이한 사항은 ‘까닭, 닭’의 경우에 그간 충청북도 방언에서 찾아보
기 어려웠던 현상으로 어간말에 ‘ㄹ’이 남는(‘달기, 까달기, 까달두6)’ 
6) ‘까닭이’, ‘까닭도’의 방언형을 재차 확인하 으나 제보자는 확실히 ‘까다기, 
까닥두’보다는 ‘까달기, 까달두’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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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수의적인 교체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인접지역인 경상북도 방
언의 전파로 인한 향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조사 
보고서인 국립국어원(2010)을 참고하면 다음 <표4-2>, <표4-3>
과 같다(국립국어원 2010)7)
    지역
항목   
의성 청도 고령 청송 상주 경주
닭-이 달‘기 다‘리 다‘리 다‘리 다‘기 다‘기
닭-을 달‘글 다‘를 다‘를 달‘글 다‘글 다‘글
닭-에서 달‘게서 다‘레 다‘레 달‘게 다‘게써 다‘게서
닭-으로 달‘그로 달‘로 다‘끄로오’ 달‘그로’ 다‘그로 다‘그로
<표4-2: ‘닭’ - 경북 지역어의 시>8)
     지역
항목   
제천 청원 충주 옥천 보은
닭-이 달기 다기 다기 다기 키/다키
닭-을 다글 다걸 달걸/다걸 다걸 다큰/다클
닭-에서 달개 다칸태 다개 다개 다캐
닭-으로 다그루 다그루 다그루 다그루 다크루
<표4-3: ‘닭’ - 충북 지역어의 시>
위의 <표4-2>에서 볼 수 있듯이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ㄹ’이 남
는 경우가 부분이며, 상주, 경주 지역에서만 중부지방과 같이 ‘ㄹ’
을 탈락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표4-3>에서는 중부지방의 특징 로 
충청북도 지역에서 ‘ㄹ’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부분이고 제천과 충주 
지역에서 수의적으로 ‘달기’, ‘달개’ 등의 음성형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개의 자료를 통해 앞에서 제시한 본 방언조사에서의 
‘달기’, ‘까달기’ 등의 음성형이 경북방언의 전파로 인한 것이라고 추
7) 국립국어원 편(2010), ‘2010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
법)’와 ‘2010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법)’을 참고하 다.
8) 해당 음절이 고음인 경우 오른쪽 어깨에 [‘] 표기를 달았다(원문 표기 그
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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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 굼꾸 굼찌 굴므니까 굴머따 굼는다
옮- 옴꾸 옴찌 올무니까 옴는다
삶- 쌈꾸 쌈찌 쌀므니까 쌀머 쌈는다
닮- 담꾸 담찌 달무니까 달머써, 달마따
ㄵ계
앉- 안꾸 안찌 안즈니까 안저꼬,안저따
얹- 언꾸 언찌 언즈(지)니까 언저따
ㄶ계
끊- 끙쿠 끈치 끄느니까 끄너서
많- 만쿠 만치 마느니까 마너서 만타
괜찮- 갠찬쿠 갠찬치 갠차느니까 갠차너
귀찮- 귀찬쿠 구찬치 구차느니까 구차너
ㅀ계 앓- 알쿠 알치 아르니까 아라서
측해볼 수 있다. 
물론 이 현상이 표준발음의 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9) 특
히 서울과 가까운 중부지역에서는 표준발음의 향이 갈수록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여하간 이전까지는 이 지역어에서, ‘닭’
에 하여 그 음성형이 ‘닥’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설명하는 연구 및 
조사 보고가 부분이었는데(방언연구회(2001), 전철웅(1998), 박경
래(1984), 국립국어원(2009) 등),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
은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이번 조사에서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모두 
31개의 항목을 조사하 다. 또한 이 부분에 해서는 50 의 제보자 
두 명을 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제보자 (가)의 응답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5-1>와 같다.
9) 표준 발음법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
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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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수의적인 교체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인접지역인 경상북도 방
언의 전파로 인한 향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조사 
보고서인 국립국어원(2010)을 참고하면 다음 <표4-2>, <표4-3>
과 같다(국립국어원 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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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닭’ - 경북 지역어의 시>8)
     지역
항목   
제천 청원 충주 옥천 보은
닭-이 달기 다기 다기 다기 키/다키
닭-을 다글 다걸 달걸/다걸 다걸 다큰/다클
닭-에서 달개 다칸태 다개 다개 다캐
닭-으로 다그루 다그루 다그루 다그루 다크루
<표4-3: ‘닭’ - 충북 지역어의 시>
위의 <표4-2>에서 볼 수 있듯이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ㄹ’이 남
는 경우가 부분이며, 상주, 경주 지역에서만 중부지방과 같이 ‘ㄹ’
을 탈락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표4-3>에서는 중부지방의 특징 로 
충청북도 지역에서 ‘ㄹ’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부분이고 제천과 충주 
지역에서 수의적으로 ‘달기’, ‘달개’ 등의 음성형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개의 자료를 통해 앞에서 제시한 본 방언조사에서의 
‘달기’, ‘까달기’ 등의 음성형이 경북방언의 전파로 인한 것이라고 추
7) 국립국어원 편(2010), ‘2010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
법)’와 ‘2010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법)’을 참고하 다.
8) 해당 음절이 고음인 경우 오른쪽 어깨에 [‘] 표기를 달았다(원문 표기 그
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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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현상이 표준발음의 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9)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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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그 음성형이 ‘닥’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설명하는 연구 및 
조사 보고가 부분이었는데(방언연구회(2001), 전철웅(1998), 박경
래(1984), 국립국어원(2009) 등),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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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 실쿠 실치 시르니까 시러
닳- 달쿠 달치 다르니까 다러따,다러도
달투룩,
달른다
끓- 끌쿠 끌치 끄르니까 끄러 끌런다
옳- 올쿠 올치 오르니까 오러 올타
꿇- 꿀쿠 꿀찌 꾸루니까 꾸러
ㄾ계
훑- 훌꾸 훌찌 훌트니까 훌터 훌른(런)다
핥- 할꾸 할찌 할트니까 할터 할른다
ㄼ계
넓- 널꾸 널찌 널부니까 널버,널러따 널:따
떫- 뜰꾸 뜰찌 뜰브니까 뜰(틀)버
뜹따, 
뜰꾸나
밟- 발꾸 발찌 발브니까 발바서 밤는다
얇- 얄꾸 얄찌 얄브니까 얄버 얄따
짧- 짤꾸 짤찌 짤브니까 짤버서 짤따
ㄺ계
굵- 굴꾸 국찌 굴그니까 굴거, 굴거따
굴 근 , 굴 그
면,국따
맑- 말꾸 말찌 말그니까 말가 말따
긁- 글꾸 극찌 글그니까 글거서 극는다
읽- 일꾸 일찌 일그니까 일거 잉는다
밝- 발꾸 발찌~박찌 발그니까 발거
박따,
박떠라
ㅄ계 없- 업(읍)꾸 업찌 업스니까 업써 웁따
 <표5-1: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 제보자 (가)>
비음이 포함되어 있는 자음군인 ‘ㄻ’, ‘ㄵ’, ‘ㄶ’계 자음군에서는 모
두 비음이 남는다. 또 ‘없다’의 ‘ㅄ’계 자음군은 첫번째 자음인 양순음 
‘ㅂ’이 남고 ‘ㅅ’은 ‘ㄷ’으로 평폐쇄음화한 뒤 어미를 경음화시킨다. 여
기까지는 박경래(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표준 발음과도 일치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ㄹ’계 자음군(‘ㅀ’, ‘ㄾ’, ‘ㄼ’, ‘ㄺ’계 자음군)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ㄹ’계 자음군은 ‘ㄺ’계 자음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굵
다’, ‘긁다’, ‘밝다’가 어미 ‘-다’, ‘-지’와 결합할 때에만 두 번째 자음
10) ‘뚫-’의 경우에 제보자 (가)의 응답형이 ‘뚤꾸, 뚤찌, 뚜루니까, 뚤러따, 
뚤른다’ 형이고 제보자 (나)의 응답형이 ‘뚭찌, 뚤버니까, 뚭는다’ 형이다. 
이 두 제보자는 ‘뚫다’에 관해 각각 다른 두 가지 어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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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ㄱ)이 남고, 이를 제외한 다른 ‘ㄹ’계 자음군의 어형들
은 모두 첫 번째 자음인 ‘ㄹ’이 남는다. 박경래(1984)에서는 노년층
(G1)의 경우 ㄹ계 자음군에서 체로 두 번째 자음이 남고, 청년층
(G2)에서는 첫 번째 자음(ㄹ)이 남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중간 연령
층인 50 가 혼란을 보이고 있다고 하 다. 또한 ‘ㄹ’계 자음군에서 
두 번째 자음이 남는 것은 중부방언의 본래 특징인데, 연령층이 낮아
질수록 동남방언의 향으로 ‘ㄹ’이 남는 쪽으로 단일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해 비슷한 시기 괴산과 인접 지역인 경상북도 문경 
지역어의 자음군단순화를 다룬 박경래(1985)를 참고할 수 있었다.11)  
   앞에서도 언급하 듯이, 본 연구의 제보자는 1980년  초 당시 
50 으리라 추측된다. 당시 ‘ㄹ’계 자음군의 실현에 있어 혼란을 보
던 연령층이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에는 ‘ㄹ’을 남기는 쪽으로 상
당히 기울어졌음을, 거의 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추
가 조사로 실시한, 현재 50 의 제보자 (다)의 응답형을 살펴보면 보
다 더 확신할 수 있다(<표5-2>).
조사항목 -지 -고 -으니까 -더라 -아/어
앓다 알치 알쿠 아르니까 알터라 아러
훑다 훌치(찌) 훌꾸 훌(흘)트니까 훌떠라 훌터
넓다 널찌 널꾸 널부니까 널떠라 널버
굵다 굴찌 굴꾸 굴구니까 굴(국)떠라 굴거
맑다 말찌 말꾸 말그니까 말떠라 말거
긁다 글찌 글꾸 글그니까 글떠라 글거
읽다 일찌 일꾸 일그니까 일떠라 일거
밝다 발찌 발꾸 발그니까 발떠라 발거
갉다 갈찌 갈꾸 갈그니까 갈떠라 갈거
<표5-2: 용언 자음군 단순화 – 제보자 (다)> 
위의 <표5-2>는 ‘ㄺ’계 자음군 위주로 제보자 (다)의 ‘ㄹ’계 자음
군 단순화 현상을 정리한 것이다. 제보자 (가)의 경우 두 번째 자음
11) 박경래(1985)에 따르면 문경방언에서 ‘ㄹ’계 자음군을 가진 체언의 경우 
모두 ‘ㄹ’이 남고 두 번째 자음이 삭제된다고 하 다.  







싫- 실쿠 실치 시르니까 시러
닳- 달쿠 달치 다르니까 다러따,다러도
달투룩,
달른다
끓- 끌쿠 끌치 끄르니까 끄러 끌런다
옳- 올쿠 올치 오르니까 오러 올타
꿇- 꿀쿠 꿀찌 꾸루니까 꾸러
ㄾ계
훑- 훌꾸 훌찌 훌트니까 훌터 훌른(런)다
핥- 할꾸 할찌 할트니까 할터 할른다
ㄼ계
넓- 널꾸 널찌 널부니까 널버,널러따 널:따
떫- 뜰꾸 뜰찌 뜰브니까 뜰(틀)버
뜹따, 
뜰꾸나
밟- 발꾸 발찌 발브니까 발바서 밤는다
얇- 얄꾸 얄찌 얄브니까 얄버 얄따
짧- 짤꾸 짤찌 짤브니까 짤버서 짤따
ㄺ계
굵- 굴꾸 국찌 굴그니까 굴거, 굴거따
굴 근 , 굴 그
면,국따
맑- 말꾸 말찌 말그니까 말가 말따
긁- 글꾸 극찌 글그니까 글거서 극는다
읽- 일꾸 일찌 일그니까 일거 잉는다
밝- 발꾸 발찌~박찌 발그니까 발거
박따,
박떠라
ㅄ계 없- 업(읍)꾸 업찌 업스니까 업써 웁따
 <표5-1: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 제보자 (가)>
비음이 포함되어 있는 자음군인 ‘ㄻ’, ‘ㄵ’, ‘ㄶ’계 자음군에서는 모
두 비음이 남는다. 또 ‘없다’의 ‘ㅄ’계 자음군은 첫번째 자음인 양순음 
‘ㅂ’이 남고 ‘ㅅ’은 ‘ㄷ’으로 평폐쇄음화한 뒤 어미를 경음화시킨다. 여
기까지는 박경래(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표준 발음과도 일치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ㄹ’계 자음군(‘ㅀ’, ‘ㄾ’, ‘ㄼ’, ‘ㄺ’계 자음군)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ㄹ’계 자음군은 ‘ㄺ’계 자음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굵
다’, ‘긁다’, ‘밝다’가 어미 ‘-다’, ‘-지’와 결합할 때에만 두 번째 자음
10) ‘뚫-’의 경우에 제보자 (가)의 응답형이 ‘뚤꾸, 뚤찌, 뚜루니까, 뚤러따, 
뚤른다’ 형이고 제보자 (나)의 응답형이 ‘뚭찌, 뚤버니까, 뚭는다’ 형이다. 
이 두 제보자는 ‘뚫다’에 관해 각각 다른 두 가지 어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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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ㄱ)이 남고, 이를 제외한 다른 ‘ㄹ’계 자음군의 어형들
은 모두 첫 번째 자음인 ‘ㄹ’이 남는다. 박경래(1984)에서는 노년층
(G1)의 경우 ㄹ계 자음군에서 체로 두 번째 자음이 남고, 청년층
(G2)에서는 첫 번째 자음(ㄹ)이 남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중간 연령
층인 50 가 혼란을 보이고 있다고 하 다. 또한 ‘ㄹ’계 자음군에서 
두 번째 자음이 남는 것은 중부방언의 본래 특징인데, 연령층이 낮아
질수록 동남방언의 향으로 ‘ㄹ’이 남는 쪽으로 단일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해 비슷한 시기 괴산과 인접 지역인 경상북도 문경 
지역어의 자음군단순화를 다룬 박경래(1985)를 참고할 수 있었다.11)  
   앞에서도 언급하 듯이, 본 연구의 제보자는 1980년  초 당시 
50 으리라 추측된다. 당시 ‘ㄹ’계 자음군의 실현에 있어 혼란을 보
던 연령층이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에는 ‘ㄹ’을 남기는 쪽으로 상
당히 기울어졌음을, 거의 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추
가 조사로 실시한, 현재 50 의 제보자 (다)의 응답형을 살펴보면 보
다 더 확신할 수 있다(<표5-2>).
조사항목 -지 -고 -으니까 -더라 -아/어
앓다 알치 알쿠 아르니까 알터라 아러
훑다 훌치(찌) 훌꾸 훌(흘)트니까 훌떠라 훌터
넓다 널찌 널꾸 널부니까 널떠라 널버
굵다 굴찌 굴꾸 굴구니까 굴(국)떠라 굴거
맑다 말찌 말꾸 말그니까 말떠라 말거
긁다 글찌 글꾸 글그니까 글떠라 글거
읽다 일찌 일꾸 일그니까 일떠라 일거
밝다 발찌 발꾸 발그니까 발떠라 발거
갉다 갈찌 갈꾸 갈그니까 갈떠라 갈거
<표5-2: 용언 자음군 단순화 – 제보자 (다)> 
위의 <표5-2>는 ‘ㄺ’계 자음군 위주로 제보자 (다)의 ‘ㄹ’계 자음
군 단순화 현상을 정리한 것이다. 제보자 (가)의 경우 두 번째 자음
11) 박경래(1985)에 따르면 문경방언에서 ‘ㄹ’계 자음군을 가진 체언의 경우 
모두 ‘ㄹ’이 남고 두 번째 자음이 삭제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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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겼던 ‘국따, 국찌, 극따, 극찌, 박따, 박찌’ 등의 경우에도 한 세
 뒤의 제보자 (다)는 모두 ‘ㄹ’을 남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현재의 50 에는 ‘ㄹ’계 자음군 단순화에 있어서 첫번째 자음인 
ㄹ을 남기는 방식이 고정된 셈이다. 박경래(1984) 및 기타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로, 또한 이제까지 살펴본 이번 조사에서의 음운 현상
들에서 경북방언의 향을 부분적으로 살필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
면, 괴산 지역어의 이러한 변화 양상은 경북방언의 전파로 인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앞에서 참고한 국립국어원(2010)의 관
련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항목       
충북 제천 충북 충주 경북 의성 경북 경주
굵-고/더라 구:꾸 국:떠라 굴:꼬‘ 굴:꼬
맑-고/더라 말꼬/막떠라 막떠라 말‘꼬 말‘꼬
엷-고/지 얄:꾸 얄:찌 열:꼬‘ 얄:코
짧-고/더라 짤꾸 짜르더라 짤‘코 짤‘꼬
핥-고/더라 헐꾸 헐떠라 할‘꼬 홀‘꼬
<표5-3: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 충북과 경북 지역어 시>
<표5-3>은 비음을 포함하지 않은 ‘ㄹ’계 자음군 중에서 ‘ㄺ’계 자
음군을 지닌 용언 어간 ‘굵다, 맑다’와 그 외 어간 ‘엷다’, ‘짧다’, ‘핥
다’ 등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 -지, -더라’ 등과 결합한 음
성형을 정리한 것이다. 비록 위에 제시한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자음군 단순화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비음을 포함하지 않은 ‘ㄹ’
계 자음군은 첫 번째 자음 ‘ㄹ’을 남기는 것을 알 수 있고 충청북도 
지역에서도 그 현상이 발견되나 본 연구에서의 방언조사 결과와 같이 
‘ㄺ’계 자음군의 경우에는 두 번째 자음을 남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같은 항목에 한 경북방언형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처럼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체로 ‘ㄹ’계 자음군의 경우 ‘ㄹ’
을 남기는 방식으로 자음군 단순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충북 방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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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1984)에 따르면 과거에는 두 번째 자음을 남기는 방식이었으
나, 본 연구의 방언조사와 위에 제시한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에는 경
북방언의 향으로 첫 번째 자음인 ‘ㄹ’을 남기는 현상이 확 되었다
고 추측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남은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이는 왜 ‘ㄺ’계 자음군의 
경우에만 상 적으로 다른 자음군에 비해 인접방언의 향을 적게 받
는가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용언에서 ‘ㄺ’계 자음군이 다른 자음
군과 구별되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부류의 용언들은 주로 자음 어미 
‘-다’, ‘-지’와 결합될 때 두 번째 자음을 남기며 본 방언의 특징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이를 살필 때에 용언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에서 
비롯되는 까닭이 존재하는지에 해서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
각된다.
이 예시를 통해 방언 간 특징의 접촉 및 전파에 있어서 어떤 언어
적 특징이 먼저 전파되고 또 어떤 언어적 특징이 후에 전파되는지 등
에 한 일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에서보다 심화된 방언조사와 보다 많은 
양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방향으로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된다.
Ⅳ. 결론
이제까지 충청북도 괴산 지역어의 음운현상에 해 현지 방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80년  초의 연구와 비교하여 드러나는 차이점을 
주로 다루어 보았다. 음운현상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다루었다. 이 글에서 
논의된 내용을 3장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움라우트 현상은 과거에 비해 그 발생 빈도수가 현저히 낮아져 자
주 쓰는 일부 어형을 제외하면 괴산 지역어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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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겼던 ‘국따, 국찌, 극따, 극찌, 박따, 박찌’ 등의 경우에도 한 세
 뒤의 제보자 (다)는 모두 ‘ㄹ’을 남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현재의 50 에는 ‘ㄹ’계 자음군 단순화에 있어서 첫번째 자음인 
ㄹ을 남기는 방식이 고정된 셈이다. 박경래(1984) 및 기타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로, 또한 이제까지 살펴본 이번 조사에서의 음운 현상
들에서 경북방언의 향을 부분적으로 살필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
면, 괴산 지역어의 이러한 변화 양상은 경북방언의 전파로 인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앞에서 참고한 국립국어원(2010)의 관
련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항목       
충북 제천 충북 충주 경북 의성 경북 경주
굵-고/더라 구:꾸 국:떠라 굴:꼬‘ 굴:꼬
맑-고/더라 말꼬/막떠라 막떠라 말‘꼬 말‘꼬
엷-고/지 얄:꾸 얄:찌 열:꼬‘ 얄:코
짧-고/더라 짤꾸 짜르더라 짤‘코 짤‘꼬
핥-고/더라 헐꾸 헐떠라 할‘꼬 홀‘꼬
<표5-3: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 충북과 경북 지역어 시>
<표5-3>은 비음을 포함하지 않은 ‘ㄹ’계 자음군 중에서 ‘ㄺ’계 자
음군을 지닌 용언 어간 ‘굵다, 맑다’와 그 외 어간 ‘엷다’, ‘짧다’, ‘핥
다’ 등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 -지, -더라’ 등과 결합한 음
성형을 정리한 것이다. 비록 위에 제시한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자음군 단순화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비음을 포함하지 않은 ‘ㄹ’
계 자음군은 첫 번째 자음 ‘ㄹ’을 남기는 것을 알 수 있고 충청북도 
지역에서도 그 현상이 발견되나 본 연구에서의 방언조사 결과와 같이 
‘ㄺ’계 자음군의 경우에는 두 번째 자음을 남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같은 항목에 한 경북방언형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처럼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체로 ‘ㄹ’계 자음군의 경우 ‘ㄹ’
을 남기는 방식으로 자음군 단순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충북 방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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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1984)에 따르면 과거에는 두 번째 자음을 남기는 방식이었으
나, 본 연구의 방언조사와 위에 제시한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에는 경
북방언의 향으로 첫 번째 자음인 ‘ㄹ’을 남기는 현상이 확 되었다
고 추측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남은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이는 왜 ‘ㄺ’계 자음군의 
경우에만 상 적으로 다른 자음군에 비해 인접방언의 향을 적게 받
는가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용언에서 ‘ㄺ’계 자음군이 다른 자음
군과 구별되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부류의 용언들은 주로 자음 어미 
‘-다’, ‘-지’와 결합될 때 두 번째 자음을 남기며 본 방언의 특징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이를 살필 때에 용언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에서 
비롯되는 까닭이 존재하는지에 해서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
각된다.
이 예시를 통해 방언 간 특징의 접촉 및 전파에 있어서 어떤 언어
적 특징이 먼저 전파되고 또 어떤 언어적 특징이 후에 전파되는지 등
에 한 일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에서보다 심화된 방언조사와 보다 많은 
양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방향으로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된다.
Ⅳ. 결론
이제까지 충청북도 괴산 지역어의 음운현상에 해 현지 방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80년  초의 연구와 비교하여 드러나는 차이점을 
주로 다루어 보았다. 음운현상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다루었다. 이 글에서 
논의된 내용을 3장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움라우트 현상은 과거에 비해 그 발생 빈도수가 현저히 낮아져 자
주 쓰는 일부 어형을 제외하면 괴산 지역어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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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지역에서 움라우트는 생산성을 거의 상실한 통시적인 음
운현상이라고 결론내렸다. 또 제보자 두 명이 움라우트 실현 양상에 
있어 차이를 보 으므로 그 차이의 원인을 성별이나 심리적인 요인, 
개인의 차이 등으로 정리해 보았다.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현상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체언의 자음교체 현상에서는 어간말음 ‘ㅍ,ㅋ,ㅈ,ㅊ,ㅌ’등이 
‘ㅂ,ㄱ,ㅅ’으로 재구조화된 현상이 과거보다 보편적임을 찾아볼 수 있
었던 것과, 과거에 수의적인 교체를 보 던 어형들도 현재는 정서법
을 따르거나 또는 재구조화된 어형으로 고정되었다는 특징을 주로 다
루었다. 이어서 용언의 자음교체 현상에서는 용언 어간 ‘짖-’의 예시
를 통해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경북방언의 향력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서는 역시 체언과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구분하여 다루었다. 체언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서는 
본 방언조사와 관련 조사자료를 참고하여  ‘ㄺ’계 자음군 단순화에서 
경북방언이 전파되었다고 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 다. 또한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ㄹ’계 자음군이 특징적이었는데 부분 경북방
언과 같이 어간말음에 ㄹ을 남기는 쪽으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굳
어졌으며 이는 한 세  아래인 50  제보자에게서 더욱 뚜렷했다. 이
를 통해 경북방언의 향력이 30년 전보다 확 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에는 30여년의 시간 이후 같은 지역의 언어가 얼마나 달라
졌는지를 밝히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다룬 
현상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조사된 현상들을 통하여 그 지역
의 언어가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었다. 이제 
보다 심화된 방언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면, 제시된 것보
다 많은 어형을 조사하여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언접촉의 양
상과 타 방언의 전파, 이 지역어가 보이고 있는 접촉 방언의 특징들
을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방언 접촉의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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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이는 것 또한 남은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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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지역에서 움라우트는 생산성을 거의 상실한 통시적인 음
운현상이라고 결론내렸다. 또 제보자 두 명이 움라우트 실현 양상에 
있어 차이를 보 으므로 그 차이의 원인을 성별이나 심리적인 요인, 
개인의 차이 등으로 정리해 보았다.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현상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체언의 자음교체 현상에서는 어간말음 ‘ㅍ,ㅋ,ㅈ,ㅊ,ㅌ’등이 
‘ㅂ,ㄱ,ㅅ’으로 재구조화된 현상이 과거보다 보편적임을 찾아볼 수 있
었던 것과, 과거에 수의적인 교체를 보 던 어형들도 현재는 정서법
을 따르거나 또는 재구조화된 어형으로 고정되었다는 특징을 주로 다
루었다. 이어서 용언의 자음교체 현상에서는 용언 어간 ‘짖-’의 예시
를 통해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경북방언의 향력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서는 역시 체언과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구분하여 다루었다. 체언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서는 
본 방언조사와 관련 조사자료를 참고하여  ‘ㄺ’계 자음군 단순화에서 
경북방언이 전파되었다고 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 다. 또한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ㄹ’계 자음군이 특징적이었는데 부분 경북방
언과 같이 어간말음에 ㄹ을 남기는 쪽으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굳
어졌으며 이는 한 세  아래인 50  제보자에게서 더욱 뚜렷했다. 이
를 통해 경북방언의 향력이 30년 전보다 확 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에는 30여년의 시간 이후 같은 지역의 언어가 얼마나 달라
졌는지를 밝히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다룬 
현상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조사된 현상들을 통하여 그 지역
의 언어가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었다. 이제 
보다 심화된 방언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면, 제시된 것보
다 많은 어형을 조사하여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언접촉의 양
상과 타 방언의 전파, 이 지역어가 보이고 있는 접촉 방언의 특징들
을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방언 접촉의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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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이는 것 또한 남은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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